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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준 건수까지만 센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문을 연 뒤 2년, 무엇을 세었고 무엇을 세지 않았나

정부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서민금융 상담과 신청을 앱 하나에 모았다. 문을 연 날은 2024년 6월

30일이다. 첫 6개월 동안 앱과 누리집에 들어오거나 로그인한 사람은 314만 7,860명이다. 그 가운데 상품

안내, 다른 기관 연계, 휴면예금 지급 중 하나라도 받은 사람은 114만 5,286명이다.

두 숫자는 서로 다른 것을 잰다. 앞은 들어온 사람이고 뒤는 무엇인가를 받은 사람이다. 받은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는 플랫폼 실적 발표에 들어 있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은 2026년 5월 보고서에서 서민금융 정책을 두고 이렇게 적었다. "자금 공급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와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진단이다.

영국은 부채상담을 받은 사람에게 상담이 끝나고 5~6개월 뒤 다시 묻는다.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조사에서 77%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연구소는 창구를 모으는 일과 결과를 세는 일이 함께 가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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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본문의 견해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것이며, 계약 결정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한눈에

첫 6개월 동안 이 앱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 한 명이

아낀 이자는 24만

4,000원이다. 같은 기간

절감 총액은 141억 원이다.

SUMMARY

세 줄 요약

무엇을 물었나

서민금융 상담과 신청을 한 화면에 모은 뒤 무엇이 달라졌고, 아직

무엇을 세지 않는가.

무엇을 알아냈나

첫 6개월 동안 앱에 들어온 사람은 314만 7,860명이다. 그중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114만 5,286명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앱이

안내한 대출 금리가 대부업 신용대출 금리보다 평균 5.8%p 낮았다고

밝혔다. 대출을 받은 사람 한 명이 아낀 이자는 24만 4,000원이다.

반면 다른 기관으로 이어 준 뒤의 결과는 플랫폼 실적 발표에 들어

있지 않다.

읽는 사람은 무엇을 하면 되나

안내 화면에 뜬 금리와 한도를 확정된 조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취급 금융회사 심사와 보증기관 심사가 따로 남아 있는지 확인한다.

대출이 안 될 때 무엇으로 이어 주는지도 같은 자리에서 묻는다.

이 보고서 읽는 법

'들어온 사람'과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서로 다른 것을 잰다. 앞은

방문하거나 로그인한 사람이고, 뒤는 무엇인가를 받은 사람이다.

'안내 건수'와 '실제 대출 건수'와 '중개 금액'도 각각 다른 것을 잰다.

건수는 사람 수가 아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 상품을 안내하면 여러

건으로 잡힌다.

언론 한 곳에서만 확인한 숫자는 그 사실을 각주에 적었다. 표지와 요약,

장 앞 숫자 상자에는 발표 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값만 넣었다. 연구소가

계산한 값은 계산식을 각주에 적었다.

어려운 말은 부록 가에 풀어 두었다.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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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한 사람 수와 서비스를 받은

사람 수는 서로 다른 것을 잰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던

서민금융 상담·신청·조회를

한곳에 모은 창구다. 이름은

'서민금융 잇다'다.

2장 무엇을 근거로 상품을 골라 주는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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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민간 대출비교와 무엇이 다른가 13

부록 가 용어 풀이 16

부록 나 자료 출처와 각주 16

1장

한 화면에 무엇을 모았나
흩어져 있던 상담과 신청이 앱 하나에 모였다. 그 앱에서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나.

2024.6.30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문을 연 날

금융위원회 점검결과 발표(2025년 2월)

3,147,860명
첫 6개월 동안 방문하거나 로그인한

사람

2024년 6월 30일~12월 31일 누적

1,145,286명
같은 기간 실제로 서비스를 받은 사람

2024년 6월 30일~12월 31일 누적

금융위원회는 2024년 1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1 그때

발표에 참여 금융회사 수는 없다. 문을 연 날은 2024년 6월 30일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 앱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안내문에 적어 두었다.2 같은

기관이 다른 앱 장터에 올린 안내문에는 상품 이름 두 개가 다르게 적혀 있다.3

한쪽이 옛 이름을 그대로 두고 있다.

들어온 사람과 받은 사람

금융위원회는 문을 연 뒤 6개월을 점검해 2025년 2월 발표했다.4 앱과

누리집에 들어오거나 로그인한 사람은 314만 7,860명이다. 그 가운데 상품

안내, 다른 기관 연계, 휴면예금 지급 중 하나라도 받은 사람은 114만

5,286명이다. 세 명 중 한 명꼴이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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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발표에 금리 값도 있다. 이 앱이 안내한 대출의 금리는 대부업 신용대출

금리보다 평균 5.8%p 낮았다.6 대출을 받은 사람 한 명이 아낀 이자는 24만

4,000원이다.7 6개월 동안 줄어든 이자는 141억 원이다.

상품을 안내한 건수는 108만 2,503건이다.8 이 가운데 대출이 실제로 나간

건수는 5만 7,892건이다. 안내 건수 100건당 5건꼴이다.9 두 값 모두 건수이고

한 사람에게 여러 상품을 안내한 경우가 섞여 있다. 그래서 이 비율을

승인율이나 거절률로 읽으면 틀린다.

상품을 안내받은 이용자의 47.1%는 신용평점이 아래쪽 20% 안에 든다.10

대출 신청금액은 1,000만 원 이하가 66.8%다. 20대와 30대가 62.5%를

차지한다.

<표 1> 앱 안내문에 적힌 서비스는 여섯 갈래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두 앱 장터에 올린 안내문 · 2026년 8월 18일 확인

갈래 안내문에 적힌 서비스 확인할 점

대출
햇살론유스, 햇살론15,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안내이며 승인이

아니다

저축
청년미래적금(한쪽 안내문), 청년도약계좌(다른

쪽 안내문)

두 안내문의 이름이

다르다

연계 복합지원(고용·복지·채무조정) 이어 준 건수만 낸다

상담

예약
미소금융 상담 예약

예약이며 대출

신청이 아니다

조회·

지급
휴면예금 조회와 지급

본인 돈을 찾는

절차다

상담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24시간 챗봇 상담
챗봇은 사람 상담이

아니다

주: 갈래는 안내문의 서비스 목록을 연구소가 여섯으로 묶은 것이다.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 잇다 앱 안내」(애플 앱스토어·구글 플레이 게재), 2026년 8월

18일 확인.

이 장에서 확인할 것

발표된 숫자가 사람 수인지 건수인지 먼저 본다.

확인하는 곳 ·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위원회 발표문의 항목 이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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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는 안내이고, 심사는 그

뒤에 따로 남아 있다.

보증료는 갚지 못한 몫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 주기로

하고 미리 걷는 돈이다. 금리

안에 들어 있기도 하고 따로

붙기도 한다.

2장

무엇을 근거로 상품을 골라 주는가
화면에 뜬 조건과 실제로 받는 조건이 갈릴 때 무엇이 남나.

1,500만 원

햇살론일반의 최대 한도

2026년 8월 18일 · 취급 저축은행 안내

12.5%

햇살론특례의 금리 상한(연, 보증료

별도)

2026년 8월 18일 · 취급 은행 안내

2.5%

햇살론일반의 보증료 상한(연,

대출금리와 별도)

2026년 8월 18일 · 취급 저축은행 안내

2026년 1월 햇살론 네 상품이 두 상품으로 합쳐졌다.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는 햇살론일반이 됐다.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햇살론특례가 됐다.11 앱 안내문에는 옛 이름이 남아 있다.

취급 저축은행은 햇살론일반의 한도를 최대 1,500만 원으로 적었다. 보증료는

연 2.5% 안에서 대출금리와 따로 낸다.12 취급 은행 안내에는 햇살론일반의

금리 상한이 연 10.00%로 적혀 있다. 햇살론특례는 한도가 1,000만 원이고

금리 상한이 연 12.5%다. 보증료는 연 5.4~5.5%이고 대출금리에 더해 매달

낸다.13

화면에 뜬 조건은 확정된 조건이 아니다

취급 저축은행은 안내 화면 아래에 유의사항을 적어 두었다. 취급 금융회사와

서민금융진흥원의 심사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14 플랫폼에서 안내받은 사람도 이 두 심사를 따로 거친다.

신청한 사람 가운데 실제로 돈을 받는 사람의 비중은 여러 해에 걸쳐 줄었다.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를 보면 근로자햇살론은 2019년 93.2%에서

2024년 76.2%가 됐다. 신청 건수 100건 가운데 공급으로 이어진 건수를 센

값이다. 햇살론유스는 2020년 81.5%에서 2024년 66.4%가 됐다.15 이쪽은

신청 금액 대비 공급 금액이다.

앱에서 상품 이름을 보면 그 이름이 지금 쓰는 이름인지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서민금융 잇다 앱 안내문, 1397 서민금융콜센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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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고, 첫 신청 방식도 다르다

취급 금융회사가 안내 화면에 적어 둔 값 · 2026년 8월 18일 확인

(단위: 만 원, 연 %)

상품
최대

한도

금리

상한
보증료 처음 신청할 때

햇살론일반 1,500 10.00
연 2.5% 이내, 대출금리와

별도
취급 금융회사에 신청

햇살론특례 1,000 12.50
연 5.4~5.5%, 대출금리에 더해

매달
취급 금융회사에 신청

불법사금융예방대출 100 15.90 안내에 없다
예약 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대면

상담

주: 1)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햇살론특례 금리가 연 9.9% 이내로, 햇살론일반 보증료가 0.5%p 낮아진다.

2)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금리는 연 9.4~15.9%다. 처음 받는 한도는 50만 원이다. 성실하게 갚으면 6개월마다 3.0%p 내려 최저 연 9.9%가

된다.

3) 한 회사가 안내 화면에 적어 둔 값이며 취급 회사마다 조건이 같지 않다.

자료: IBK저축은행, 「햇살론 일반보증 안내」; 토스뱅크, 「2026 새로워진 햇살론」·「소액생계비대출 안내」, 2026년 8월 18일 확인.

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지금 빌릴 생각이 없는 사람은 한도 조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

보증료가 금리 안에 들어 있는지 따로 붙는지 묻는다.

확인하는 곳 · 취급 금융회사 상품 안내 화면의 '보증료' 항목

1

안내받은 금리와 한도가 심사 뒤에 바뀔 수 있는지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상품 안내 화면 아래 유의사항, 1397 서민금융콜센터

2

금리가 내려가는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을 적어 둔다.

확인하는 곳 · 대출 약정서의 금리 인하 조항,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메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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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준 건수와 그 뒤의 결과는

다른 자리에 있다.

복합지원

대출 상담을 하러 온 사람을

고용·복지·채무조정 창구로

함께 이어 주는 방식이다.

플랫폼이 발표하는 값은

이어 준 건수다.

3장

대출이 안 되는 사람에게 무엇을 연결하나
돈을 빌려주지 못할 때 이 창구는 무엇을 대신 내놓나.

251,657명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누적 이용자

(2,079억 원)

2023년 3월~2025년 2월 말 누적

92.4%

이용자 가운데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사람

2025년 2월 말 · 금융위원회

31.6%

이용자 가운데 이미 다른 대출을 연체

중인 사람

2025년 2월 말 · 금융위원회

소득이 거의 없어 대출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정부는 작은 금액을 따로 내준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고 옛 이름은 소액생계비대출이다. 2023년 3월부터

2025년 2월 말까지 25만 1,657명이 2,079억 원을 받았다.16 한 사람당 평균

83만 원이다.

받은 사람의 처지는 발표문에 적혀 있다. 92.4%가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다. 69.0%가 일용직, 무직, 학생, 특수고용직이다. 31.6%는 이미 다른

대출을 연체하고 있다.17

처음 신청하는 사람은 앱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예약한 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대면 상담을 받아야 한다. 6개월이 지나 추가로

빌릴 때는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18

이어 준 건수와 그 뒤의 결과는 다른 자리에서 나온다

플랫폼은 대출로 이어지지 않은 사람을 다른 창구로 넘긴다. 첫 6개월 동안

비대면으로 이어 준 건수는 1만 9,771건이다. 고용 7,927건, 채무조정

9,477건, 복지 2,367건을 더한 값이다.19 문을 연 뒤 1년으로는 4만

1,000건이다.20 고용 1만 3,000건, 채무조정 2만 3,000건, 복지 5,000건이다.

같은 발표에 이어 준 뒤의 결과는 없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복합지원

전체를 놓고 결과를 한 차례 냈다. 복합지원을 받은 사람의 고금리 대부잔액

감소율은 44.4%다. 받지 않은 사람은 33.9%다. 채무조정을 세 번 넘게 연체한

사람의 비중은 5.2%로 받지 않은 사람의 10.3%보다 낮다.21 플랫폼 실적

발표에는 이 항목이 없다.

대면 창구는 늘고 있다. 복합지원을 안내하는 기관은 55개로 늘었다.22 2026년

7월 3일 부산 중구에 민관이 함께 운영하는 복합지원센터가 처음 문을 열었다.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지역 은행, 미소금융법인이 한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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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갔다.23 앱에서 예약하는 미소금융은 2026년 상반기에 1,612억 4,000만

원이 나갔다. 건수로는 1만 6,359건이고,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많다.24

<표 3> 발표되는 지표는 사람 수, 건수, 금액이 섞여 있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실적 · 2024년 6월 30일~2026년 3월 31일

(단위: 명, 건, 억 원, 연 %)

무엇을 잰 값인가 첫 6개월 문을 연 뒤 1년 2026년 1분기

앱에 들어온 사람(방문·로그인) 314만 7,860명 647만 명 176만 명

서비스를 받은 사람 114만 5,286명 발표 없음 발표 없음

대출상품을 안내한 건수 108만 2,503건 223만 8,000건 82만 9,000건

비대면으로 이어 준 건수 1만 9,771건 4만 1,000건 1만 9,000건

중개된 대출 금액 발표 없음 5,431억 원 1,811억 원

중개된 대출의 평균 금리 발표 없음 연 8%대 연 9.3%

줄어든 이자 141억 원 325억 원 90억 7,000만 원

주: 1) 첫 6개월과 1년은 누적이고 2026년 1분기는 그 석 달만 센 값이다. 가로로 견주면 틀린다.

2) '연 8%대'와 '연 9.3%'는 기간이 다른 값이다. 두 값을 빼서 금리가 올랐다고 읽으면 안 된다.

3) 1년 값과 2026년 1분기 값은 서민금융진흥원 발표를 옮긴 보도에 따른다. 두 발표는 '이용자'로만 적었다. 방문·로그인 기준임을 밝힌 것은

첫 6개월 값뿐이다. 2026년 1분기 값은 한 매체에서만 확인했다.25

자료: 금융위원회, 「2024년 서민금융 잇다 점검결과」, 2025.2.17(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전재본); 뉴시스·대한금융신문, 2025.7.31;

비즈월드, 2026.5.6.

이 장에서 확인할 것

대출이 안 된다는 답을 받으면 다음에 무엇을 이어 주는지 그 자리에서

묻는다.

확인하는 곳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창구, 1397 서민금융콜센터

1

이미 다른 대출을 연체하고 있으면 채무조정 상담을 함께 신청한다.

확인하는 곳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 상담, 서민금융 잇다 앱의 복합지원 메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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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상담이 끝나고 다섯 달

뒤에 같은 사람에게 다시

묻는다.

응답률이 낮은 조사는 만족한

사람만 답할 수 있다. 영국

보고서는 이 한계를 스스로 적어

두었다.

4장

연결한 뒤를 다시 묻지 않는다
상담이 끝난 사람에게 다시 묻는 나라는 무엇을 알아냈나.

5~6개월
영국이 상담을 마친 사람에게 다시

묻는 시점

2024/25 · Money and Pensions

Service

77%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됐다고 답한

비율

2024/25 · 답한 사람 기준

65%

걱정이 줄었다고 답한 비율

2024/25 · 답한 사람 기준

영국은 공공 재원으로 부채상담을 운영한다. 상담을 받은 사람에게 두 번

묻는다. 첫 번째는 상담 직후 만족도다. 두 번째는 상담이 끝나고 5~6개월 뒤의

결과다. 조사는 분기마다 한다.26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조사에서 77%가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65%는 걱정이 줄었다고 답했고, 87%는 다른 사람에게

권하겠다고 답했다.27 마음 건강이 나아졌다는 응답은 지역 창구 50%, 전국

창구 59%다.28

이 비율의 모수는 조사에 동의하고 답한 사람이다. 그해 상담을 받은 72만

9,265명 전부가 아니다.

민간 상담 기관도 결과를 낸다

영국의 부채상담 자선기관 한 곳은 2025년 16만 3,916명의 첫 상담을 끝까지

마쳤다.29 하루 449명꼴이다. 같은 기관은 그해 빚이 없어진 사람이 1만

5,484명이라고 밝혔다.30 두 값의 모수가 같은지는 밝히지 않았다.

상담을 마친 사람의 평균 연체·무담보 부채는 1만 9,701파운드다. 2024년 1만

7,936파운드에서 9.8% 늘었다.31

국내에도 결과를 견준 자료가 있다. 금융위원회의 복합지원 점검이다. 다만

상담을 마친 사람에게 정해진 시점에 다시 묻는 조사는 아니다. 2년 동안

복합지원을 받은 사람은 약 21만 명이고 그 가운데 84.7%가 만족한다고

답했다.21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은 2026년 5월

보고서에서 같은 지점을 짚었다. 서민금융 정책이 자금 공급에 몰려 재기와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진단이다.32

넥서스 리서치 2026_42 9



깊이 보기 · 가

무엇을 세면 연결의 결과를 알 수 있나

영국 조사는 상담에서 정한 일을 실제로 했는지, 걱정이 줄었는지를 묻는다.

상담 직후에 물으면 만족도만 남고 결과는 남지 않는다.

국내에서 같은 조사를 하려면 두 가지가 먼저 있어야 한다. 이어 준 사람에게

다시 연락할 동의와, 답하지 않은 사람의 비중을 함께 밝히는 규칙이다.

<표 4> 두 나라가 세는 것이 서로 다르다

공개된 발표 자료에 실린 항목 기준 · 2024/25 및 2025년

무엇을 세는가 한국 영국

창구에 들어온

사람

앱 이용자 647만 명(1년

누적)

공공 재원 부채상담 이용자 72만

9,265명

서비스를 받은

사람
114만 5,286명(첫 6개월)

첫 상담을 마친 사람 16만

3,916명(민간 기관 한 곳)

상담이 끝난

뒤 결과

복합지원 전체를 놓고

2025년 12월 한 차례 냈다

5~6개월 뒤 다시 묻는다. 77%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이용자의 부채

규모
확인된 자료가 없다 상담자 평균 1만 9,701파운드

결과를 내는

자리

정해진 자리가 확인되지

않는다

해마다 같은 성과보고서에

싣는다

주: 두 나라의 제도가 같지 않다. 이 표는 무엇을 세어 내놓는지를 견준 것이다. 한국의 앱 이용자

수는 상담을 받은 사람 수가 아니다.

자료: 금융위원회, 「2024년 서민금융 잇다 점검결과」, 2025.2.17(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전재본); 뉴시스·대한금융신문, 2025.7.31; 한국일보·청년일보, 2025.12.16; Money and

Pensions Service, 「부채상담 성과보고서 2024/25」; StepChange, 「통계연보 2025」.

이 장에서 확인할 것

상담에서 정한 일을 종이에 적어 받아 온다.

확인하는 곳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 확인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기록

1

넥서스 리서치 2026_42 10



온라인 창구를 연 뒤에도 전화와

창구를 찾는 사람은 줄지

않았다.

5장

전화와 창구는 얼마나 남아 있나
온라인으로 옮겨 간 뒤에도 전화와 창구를 찾는 사람이 있나.

729,265명
영국에서 공공 재원 부채상담을 받은

사람

2024년 4월~2025년 3월

116,887명
그 가운데 지역밀착 창구를 쓴 사람

2024년 4월~2025년 3월

592,730명
전국 단위 상담을 받은 사람

2024년 4월~2025년 3월

서민금융진흥원은 2025년 전화 상담이 약 198만 6,000건이었다고 밝혔다.

2024년 171만 5,000건보다 15.8% 많다. 창구를 찾아왔거나 이동상담을 받은

사람은 21만 8,000명이다. 2024년보다 5.5% 늘었다.33

기관은 두 값을 더해 220만 4,000건으로 발표했다. 앞은 건수이고 뒤는 사람

수다. 단위가 다른 두 값의 합계다.

상담 내용도 창구마다 다르다. 전화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문의가 절반을

넘는다. 창구는 휴면예금 조회가 가장 많다.34

영국도 두 창구를 함께 둔다

영국은 지역 창구와 전국 창구를 함께 유지한다.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공공 재원으로 부채상담을 받은 사람은 72만 9,265명이다. 지역밀착

창구가 11만 6,887명, 전국 단위 상담이 59만 2,730명이다. 사업자

부채상담은 2만 3,811명이다. 지역 창구 몫이 여섯 명 중 한 명꼴이다.35

온라인만으로 창구를 대신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표에서 2021년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종합수준은 69.1%다. 일반 국민을

100으로 놓고 잰 값이다.36 계층별 수치는 이 지표 화면에 2021년까지만 실려

있다.

석 달 뒤에 그 종이를 다시 꺼내 무엇이 됐고 무엇이 안 됐는지

표시한다.

확인하는 곳 · 본인이 받은 상담 확인서, 채무조정 진행 상황 조회 화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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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전화와 창구는 물어보는 내용이 다르다

2025년 상담 내용별 비중 · 전화는 건수 기준, 창구는 사람 기준

(단위: %)

창구 상담 내용 비중

1397 서민금융콜센터

(약 198만 6,000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50.5

햇살론 20.8

대출상품 비교 9.2

다른 기관 연계 5.1

휴면예금 2.4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21만 8,000명)

휴면예금 조회 31.6

대출·보증 28.9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안내 23.4

채무조정 15.0

주: 1) 전화는 상담 건수를, 창구는 상담을 받은 사람 수를 모수로 한다. 두 비중을 서로 빼거나

더하면 틀린다.

2) 항목을 더해도 100%가 되지 않는다. 표에 없는 항목이 남아 있다.

3) 서민금융진흥원 2026년 2월 3일 발표를 옮긴 보도다.

자료: S-저널·대한금융신문, 2026.2.3.

이 장에서 확인할 것

앱에서 막히면 전화 상담으로 같은 내용을 다시 물어본다.

확인하는 곳 · 1397 서민금융콜센터

1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어디인지 미리 찾아 둔다.

확인하는 곳 ·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의 센터 찾기 메뉴, 1397 전화 안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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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어 있는 금융회사가 몇 곳인지

밝히지 않으면 견줄 수가 없다.

6장

민간 대출비교와 무엇이 다른가
두 창구는 무엇으로 갈리고, 무엇을 고쳐야 하나.

96개사
민간 대출비교 플랫폼 한 곳의 누적

제휴 금융사

2026년 8월 18일 · 회사가 밝힌 값

2021.6.30
영국이 세 상담 창구를 한 이름으로

합친 날

Money and Pensions Service

1,300개
그때 새로 만들거나 손본 안내

웹페이지(계산 도구 35개)

2021년 6월 9일 발표 기준

민간 대출비교 플랫폼 한 곳은 앱 안내에 누적 제휴 금융사 96개, 비교 상품

300개 이상이라고 적었다.37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이 숫자를 밝힌 자료는

찾지 못했다. 어느 쪽이 더 넓게 견주는지 판단할 근거가 없다.

운영 재원도 다르다. 민간 플랫폼은 금융회사가 내는 중개수수료로 움직인다.

업권별 수수료율은 저축은행 1.0~2.0%, 시중은행 0.1~0.2% 수준이다.38

2024년 7월 31일부터 큰 플랫폼 세 곳은 수수료율을 반기마다 누리집에

올린다.39 대출 갈아타기 몫의 최저·최고 값이다.

정부는 공급 규모를 늘려 왔다. 2025년 2월에는 4조 8,000억 원 규모의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냈다. 정책 재원 1조 원과 민간 재원 3조 8,000억

원을 합한 금액이다.40 공급액은 해마다 발표되지만 그 뒤의 결과를 싣는

자리는 정해져 있지 않다.

영국은 이름부터 하나로 합쳤다

영국은 2021년 6월 30일 세 상담 창구를 한 이름으로 합쳤다. 돈 상담, 연금

상담, 연금 선택 상담을 하던 세 기관이다. 세 기관을 맡은 조직은 2018년에

먼저 만들어졌다.41 세 누리집을 합치면서 안내 웹페이지 1,300개를 새로

만들거나 손봤다. 계산 도구는 35개, 문서는 146개다.

<표 6> 공개하는 정보의 종류가 두 창구에서 갈린다

공개된 안내 화면과 발표 자료 기준 · 2026년 8월 18일 확인

구분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민간 대출비교 플랫폼

붙어 있는 금융회사 수 확인된 자료가 없다 한 회사가 누적 96개사라고 밝히고 있다

비교하는 상품 수 확인된 자료가 없다 같은 회사가 300개 이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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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민간 대출비교 플랫폼

금융회사가 내는

중개수수료
확인된 자료가 없다 저축은행 1.0~2.0%, 시중은행 0.1~0.2%

수수료율 공시 해당 자료가 없다
2024년 7월 31일부터 세 곳이 갈아타기 몫을 반기마다

올린다

대출이 안 될 때
고용·복지·채무조정 창구로 이어

준다
확인된 자료가 없다

주: 1) 민간 플랫폼 값은 한 회사가 앱 안내에 스스로 적은 값이다. 업계 전체 값이 아니다.

2) 중개수수료율은 한 매체에서만 확인했다. 소비자가 내는 돈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내는 돈이다.

자료: ㈜핀다, 「앱 안내」(2026년 8월 18일 확인); 이데일리, 2026.5.14; 세이프타임즈, 2024.7.24; 전자신문, 2024.7.31.

읽는 사람이 할 일

오늘 할 수 있는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이 보고서는 어느 상품에 가입하라고 권하지 않는다. 지금

빌릴 필요가 없는 사람은 조건만 알아 두면 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할 일

다섯 가지를 고쳐야 한다. 첫째, 이어 준 사람에게 정해진 시점에 다시 묻고 그

결과를 해마다 같은 자리에 낸다. 둘째, 발표문에서 사람 수와 건수를 갈라

적는다. 셋째, 붙어 있는 금융회사 수와 비교 상품 수를 공개한다. 넷째, 앱

안내문의 상품 이름을 지금 제도 이름과 맞춘다. 다섯째, 대출이 안 됐을 때

이어 줄 창구를 안내 화면에 함께 둔다.

이어 준 건수는 이미 세고 있다. 그 사람 가운데 몇 명이 취업했고 몇 건이

채무조정으로 확정됐는지를 세면 같은 자료에 한 줄이 늘어난다.

안내 화면에 뜬 금리가 상한인지 실제 적용 금리인지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취급 금융회사 상품 안내 화면, 대출 약정서

1

보증료가 금리에 들어 있는지 따로 붙는지 계산해 총액을 낸다.

확인하는 곳 · 상품 안내 화면의 보증료 항목, 1397 서민금융콜센터

2

대출이 안 됐을 때 이어 줄 창구 이름을 먼저 적어 둔다.

확인하는 곳 ·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센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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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이 할 일

금융위원회는 공급 계획을 해마다 발표한다. 그 계획에 성과 지표를 함께

넣어야 한다. 얼마를 내준 뒤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2025년 12월에 한 차례

나왔다. 해마다 같은 자리에 싣는 항목으로 만들어야 한다.

공급액을 늘리는 결정과 결과를 세는 결정은 서로 다른 일이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2026년 2분기와 상반기 실적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발표 주기가 분기인지

반기인지도 공개된 안내가 없다. 다음 발표에서 두 가지를 보면 된다. 사람

수와 건수를 갈라 적었는지, 이어 준 뒤의 결과를 세는 항목이 들어갔는지다.

연구소는 이 제도를 쓸지 말지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조건과 결과를 같은

화면에 놓아야 판단이 가능해진다. 지금 화면은 조건만 보여 주고 결과는 다른

자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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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부록 가 · 용어 풀이

상품 알선(상품 안내)

신청자의 조건에 맞을 만한 대출 상품을 골라 보여 주는 일이다. 안내이며 승인이

아니다. 발표되는 값은 건수이고 사람 수가 아니다.

중개 금액

안내한 상품 가운데 실제로 대출이 나간 금액의 합계다. 정책자금 공급액과 다른

값이다.

신용평점 하위 10%

신용평점을 매기는 회사의 점수 분포에서 아래쪽 10% 안에 든다는 뜻이다. 점수

자체가 아니라 순위로 정한 기준이다.

지역밀착 부채상담

영국이 지역 단위 기관에 맡겨 운영하는 부채상담이다. 전국 단위 전화·온라인 상담과

따로 집계한다.

APPENDIX B

부록 나 · 자료 출처와 각주

자료 출처
1. 금융위원회, 「2024년 서민금융 잇다 점검결과」, 2025.2.17.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전재본. eiec.kdi.re.kr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63277) (1차

· 2026.8.18 확인)

2. 금융위원회,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출시」, 2024.1.5.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전재본.

eiec.kdi.re.kr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46834) (1차 ·

2026.8.18 확인)

3. 금융위원회,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보도자료, 2025.3.31.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전재본.

eiec.kdi.re.kr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64962) (1차 ·

2026.8.18 확인)

4.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점검회의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 2025.2.28. KDI 경제교육·

정보센터 전재본. eiec.kdi.re.kr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

num=263866) (1차 · 2026.8.18 확인)

5. 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국회도서관, 「포용적 금융 등 금융개혁 방안」, 2026.5.

eiec.kdi.re.kr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205239) (1차 ·

2026.8.18 확인)

6.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 잇다 앱 안내」(애플 앱스토어 게재). apps.apple.com

(https://apps.apple.com/kr/app/id1492433957) (1차 · 2026.8.18 확인)

7.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 잇다 앱 안내」(구글 플레이 게재). play.google.com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or.knfa.nfcs.m&hl=ko) (1차 ·

2026.8.1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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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Money and Pensions Service, 「Funded Debt Advice Impact Report 2024/25」.

maps.org.uk (https://maps.org.uk/content/dam/maps-

corporate/en/publications/consultations-and-responses/2025/maps-debt-impact-

report-2425.pdf) (1차 · 2026.8.18 확인)

9. Money and Pensions Service, 「MoneyHelper – a new single destination for

financial wellbeing」, 2021.6.9. maps.org.uk (https://maps.org.uk/en/media-

centre/press-releases/2021/moneyhelper-a-new-single-destination-for-financial-

wellbeing) (1차 · 2026.8.18 확인)

10. StepChange Debt Charity, 「Statistics Yearbook 2025」. stepchange.org

(https://www.stepchange.org/policy-and-research/2025-personal-debt-statistics.aspx)

(1차 · 2026.8.18 확인)

11. StepChange Debt Charity, 「Impact Report 2025 · Better Long-Term Outcomes」.

stepchange.org (https://www.stepchange.org/about-us/impact-report-2025/long-

term-outcomes.aspx) (1차 · 2026.8.18 확인)

12. StepChange Debt Charity, 「Statistics Yearbook 2025: new insights on debt in the

UK」, 2026.3.26. medium.com (https://medium.com/stepchange/statistics-yearbook-

2025-new-insights-on-debt-in-the-uk-86556c0926ab) (1차 · 2026.8.18 확인)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정보격차 현황」(e-나라지표). index.go.kr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67) (1차 ·

2026.8.18 확인)

14. ㈜핀다, 「핀다 앱 안내」(애플 앱스토어 게재). apps.apple.com

(https://apps.apple.com/kr/app/id1494077875) (1차 · 2026.8.18 확인)

15. IBK저축은행, 「햇살론 일반보증 상품 안내」. sbloan.ibksb.co.kr

(https://sbloan.ibksb.co.kr/ibk/m/loan/loan_01_02.jsp) (1차 · 2026.8.18 확인)

16. 토스뱅크, 「2026 새로워진 햇살론」. tossbank.com

(https://www.tossbank.com/articles/sunloan2026) (1차 · 2026.8.18 확인)

17. 토스뱅크, 「소액생계비대출 조건·금리·신청방법 안내」. tossbank.com

(https://www.tossbank.com/articles/livingloan) (1차 · 2026.8.18 확인)

18. 뉴시스, 「'서민금융 잇다' 1년간 647만명 이용, 이자비용 325억 절감」, 2025.7.31.

newsis.com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731_0003273677) (2차 ·

2026.8.18 확인)

19. 대한금융신문, 「'서민금융 잇다' 이용자 647만명, 이자비용 325억 절감」, 2025.7.31.

kbanker.co.kr (https://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024) (2차

· 2026.8.18 확인)

20. 비즈월드, 「서금원, 1분기 '서민금융 잇다' 앱 176만명 이용」, 2026.5.6. bizwnews.com

(https://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893) (2차 · 2026.8.18

확인)

21. 뉴시스, 「'서민금융 잇다'로 6개월간 115만명 혜택」, 2025.2.14. newsis.com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14_0003066227) (2차 · 2026.8.18 확인)

22. 이투데이, 「'서민금융 잇다' 이용자 110만명 돌파」, 2025.2.14. etoday.co.kr

(https://www.etoday.co.kr/news/view/2445343) (2차 · 2026.8.18 확인)

23. 전자신문, 「서민금융진흥원, 상반기 미소금융 1612억원 공급」, 2026.8.7. etnews.com

(https://www.etnews.com/20260807000045) (2차 · 2026.8.18 확인)

24. S-저널, 「서민금융진흥원, 지난해 상담 건수 220만4000건」, 2026.2.3. s-journal.co.kr

(https://www.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417) (2차 · 2026.8.1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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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대한금융신문, 「고금리·고물가 시대, 서민금융 상담수요 증가」, 2026.2.3. kbanker.co.kr

(https://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873) (2차 · 2026.8.18

확인)

26. 헤럴드경제, 「서민금융진흥원, 복합지원 상담채널 확대」, 2025.3.28. heraldcorp.com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452878) (2차 · 2026.8.18 확인)

27. 와이드경제, 「서민금융진흥원, 55개 기관 손잡고 복합지원 채널 확대」, 2025.3.28.

widedaily.com (https://www.wide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529)

(2차 · 2026.8.18 확인)

28. 아시아경제, 「근로자·청년 서민금융 공급비율 3년간 하락」, 2025.10.20. asiae.co.kr

(https://www.asiae.co.kr/article/2025102009424632092) (2차 · 2026.8.18 확인)

29. 아시아투데이, 「2025 국감 · 근로자·청년 대상 서민금융 공급 급감」, 2025.10.20.

asiatoday.co.kr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020010006616)

(2차 · 2026.8.18 확인)

30. 아주경제, 「부산에 첫 민관합동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 개소」, 2026.7.3. ajunews.com

(https://www.ajunews.com/view/20260703082448541) (2차 · 2026.8.18 확인)

31. 불교방송, 「전국 첫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 개소」, 2026.7.3. bbsi.co.kr

(https://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92875) (2차 · 2026.8.18 확인)

32. 한국일보, 「금융지원에 고용·복지 더하니 온기 커졌다」, 2025.12.16. hankookilbo.com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1616470005838) (2차 · 2026.8.18

확인)

33. 청년일보, 「금융·취업·복지 '복합지원' 13.8만명」, 2025.12.16. youthdaily.co.kr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206315) (2차 · 2026.8.18 확인)

34. 이데일리, 「저축은행 대출 중개수수료 진통」, 2026.5.14. edaily.co.kr

(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6743686645448920)

(2차 · 2026.8.18 확인)

35. 세이프타임즈, 「31일부터 대출 중개수수료 공시」, 2024.7.24. safetimes.co.kr

(https://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234) (2차 · 2026.8.18

확인)

36. 전자신문,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수수료율 첫 공시」, 2024.7.31. etnews.com

(https://www.etnews.com/20240731000192) (2차 · 2026.8.18 확인)

각주
1. 금융위원회 2024년 1월 5일 발표(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전재본). 보증서로 대출이

가능한 금융회사 정보를 함께 준다고 적혀

있다. 참여 금융회사 수는 이 자료에 없다.

2. 서민금융진흥원이 애플 앱스토어에 올린 앱

안내문(2026년 8월 18일 확인).

3. 같은 기관이 구글 플레이에 올린 안내문. 애플

쪽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과

청년미래적금으로, 구글 쪽은

소액생계비대출과 청년도약계좌로 적혀 있다.

4. 금융위원회 2025년 2월 17일 발표(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전재본). 기준 기간은

2024년 6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

발표를 옮긴 보도의 날짜 표기는 2월 14일과

2월 17일로 갈린다.

5. 계산식 · 1,145,286 ÷ 3,147,860 = 36.4%.

원 발표에 이 비율은 없다. 분자와 분모가

서로 다른 것을 재므로 '세 명 중 한 명꼴'로만

읽어야 한다.

6. 금융위원회 발표값. 비교 기준은 대부업

신용대출 금리다. 이용자가 실제로 갈아탄

결과가 아니라 두 금리를 견준 값이다.

7. 금융위원회 발표값. 대출을 실제로 실행한

사람 기준이며 방문자 전체 기준이 아니다.

8. 뉴시스와 이투데이(2025년 2월 14일) 두

곳에서 같은 값을 확인했다. 상품 알선

건수이며 사람 수가 아니다.

9. 계산식 · 57,892 ÷ 1,082,503 = 5.3%. 두

값 모두 건수다. 한 사람에게 여러 상품을

안내한 경우가 섞여 있어 승인율이나

거절률로 읽으면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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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뉴시스와 이투데이(2025년 2월 14일) 두

곳에서 같은 값을 확인했다. 금융상품을

안내받은 이용자를 모수로 한 비중이며

방문자 전체 기준이 아니다.

11. 토스뱅크 안내(2026년 8월 18일 확인).

금융위원회 발표문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12. IBK저축은행 햇살론 일반보증 안내. 한도와

보증료가 이 화면 값이다. 화면에 적힌 금리는

연 7%대다.

13. 토스뱅크 안내. 종전 햇살론15 금리를 연

15.9%에서 연 12.5%로 낮췄다고 적혀 있다.

햇살론특례 보증료는 연 5.4~5.5%이고

대출금리에 더해 계산한다.

14. IBK저축은행 상품 안내 화면의 유의사항.

취급 금융회사 심사와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심사가 각각 따로 있다는 뜻이다.

15. 아시아경제와 아시아투데이(2025년 10월

20일) 두 곳에서 같은 값을 확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다. 근로자햇살론은 건수 기준,

햇살론유스는 금액 기준이다.

16. 금융위원회 2025년 3월 31일 발표(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전재본). 2023년 3월 개시

이후 2025년 2월 말까지 누적이다. 1인당

평균은 2,079억 원 ÷ 25만 1,657명이다.

17. 같은 자료. 하위 20%가 아니라 하위 10%

기준이다. 세 항목은 서로 겹칠 수 있다.

1장의 47.1%와는 모수도 기준도 다르다.

18. 토스뱅크 소액생계비대출 안내. 6개월 뒤

추가 대출은 앱으로 대면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19. 뉴시스와 이투데이(2025년 2월 14일) 두

곳에서 같은 값을 확인했다. 이어 준 건수이며

이어 준 뒤의 결과는 이 값에 들어 있지 않다.

20. 뉴시스와 대한금융신문(2025년 7월 31일).

서민금융진흥원 발표를 옮긴 보도다.

21. 한국일보와 청년일보(2025년 12월 16일) 두

곳에서 같은 값을 확인했다. 금융위원회

복합지원 2주년 점검 발표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몫이 아니라 복합지원 전체를 잰

값이다.

22. 헤럴드경제와 와이드경제(2025년 3월 28일)

두 곳에서 확인했다. 금융회사·핀테크사·

공공기관을 합한 협약 기관 수이며 창구 수가

아니다.

23. 아주경제와 불교방송(2026년 7월 3일) 두

곳에서 개소일과 입주 기관을 확인했다.

24. 전자신문(2026년 8월 7일). 서민금융진흥원

발표를 옮긴 보도다. 공급액과 건수를 함께

발표했다.

25. 비즈월드(2026년 5월 6일). 같은 값을 실은

다른 매체는 확인하지 못했다.

26. Money and Pensions Service, 부채상담

성과보고서 2024/25. 기준 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다.

27. 같은 보고서. 조사에 동의하고 실제로 답한

사람만 모수에 들어간다. 보고서가 이 한계를

적고 있다.

28. 같은 보고서. 지역밀착 50%, 전국 단위 59%

다. 두 창구는 이용자가 달라 어느 쪽이

낫다고 읽기 어렵다.

29. StepChange 통계연보 2025. 2025년

1~12월 첫 상담을 끝까지 마친 사람 수다.

계산식 · 163,916 ÷ 365 = 하루 449명.

30. StepChange 성과보고 화면. 그해 상담을

마친 16만 3,916명 가운데 몇 명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31. StepChange 통계연보 2025. 상담을 마친

사람을 모수로 한 평균이며 영국 전체 가계

평균이 아니다. 계산식 · (19,701 − 17,936)

÷ 17,936 = 9.8%.

32. 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국회도서관,

2026년 5월 보고서. 발간일이 자료마다 5월

21일과 5월 26일로 갈린다. 원문 PDF는

확인하지 못했다.

33. S-저널과 대한금융신문(2026년 2월 3일) 두

곳에서 같은 값을 확인했다. 전화는 건수,

창구는 사람 수다.

34. 같은 보도. 두 창구는 모수가 다르다.

35. 계산식 · 116,887 ÷ 729,265 = 16.0%. 원

보고서에 이 비율은 없다. 세 창구 값의 합은

총계보다 많다. 보고서는 여러 기관을 함께 쓴

사람을 걸러 내기 어렵다고 적었다.

3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정보격차 지표.

인터넷을 쓰는 고령층의 비율이 아니다.

표본은 1만 5,000명이고 가구 방문

대인면접으로 조사했다.

37. ㈜핀다가 앱 안내에 스스로 적은 값이다. 누적

기준이므로 지금 붙어 있는 회사 수와 다를 수

있다.

38. 이데일리(2026년 5월 14일). 한 곳에서만

확인했다. 소비자가 내는 돈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내는 돈이다.

39. 세이프타임즈(2024년 7월 24일)와 전자신문

(2024년 7월 31일)에서 확인했다.

금융위원회가 세 곳에 수수료율을 반기마다

올리도록 했다.

40. 기획재정부 2025년 2월 28일 발표(KDI

전재본). 연간 공급 계획과 다른 별도

대책이며 상품별 내역은 확인하지 못했다.

41. Money and Pensions Service 보도자료,

2021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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